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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화학, 하청기업 금품수수 “엄단”
노기호 사장, 명절 분위기 단속 … 정도경영 행동방식 사례집 발간

노기호 LG화학 사장이 추석을 맞아 정도경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주목된다.

노기호 사장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e메일에서 “선물 안

주고 안받기의 참뜻을 다시 한번 상기하라”고 당부하고, 정 경영에 

대한 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명절을 맞아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내

부 분위기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.

e메일에서 “이미 몇년 전부터 떡값 등 협력(하청)기업과의 금품 

수수행위를 금지하는 등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

행해 사내 기업문화로 자리 잡았다”면서 “만에 하나라도 본인이나 

회사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LG화학은 추석을 맞아 <우리의 행동방식 정도경영> 사례집도 

발간했다.

임직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만화 형태로 만들어진 

사례집은 우월적 거래관계를 이용해 금전을 수수한 사례, 이해관계

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싸게 구입한 사례, 불공정한 업무처

리와 그에 따른 대가성 금전수수 사례 등 18건의 정도경영 위반사

례를 소개하고 있다.

한편, LG화학은 얼마 전 파렛트 포장용기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산편의를 위해 원․10원․

100원 단위를 절사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조 처분을 받은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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